비준 무효! 명박 퇴진!
99%의 저항을 확대하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어이 한미FTA 국회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총회를 한다며 숨어 있다가 쥐떼처럼 몰려들어서 취재진도 모두 내쫓고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비공개 본회의 날치기”라는 “의회 쿠데타”로 그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이다.
이로써 이미 누구도 믿지 않던 이명박의 ‘친서민’,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은 모두 쓰레기가 됐다. 날치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자명하다. 본회의 직후 전경련ㆍ경총이 “국회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는 환영 성명을 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지적처럼, 이명박은 1퍼센트를 위해 “국민들을 향한 테러”를 자행한 것이다.
이명박은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날치기 무리수는 부메랑이 되어 이명박을 무덤으로 몰아넣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이 ‘비준 무효! 명박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야5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민주노총도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투쟁에 앞장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꼼수는 오히려 저항의 촛불에 기름을 붓고 있을 뿐이다. 경찰은 엄동설한에 살을 찢고 몸을 얼리는 물대포로 저항을 억누르려 했다. 그러나 거리의 청년과 여성들은 물대포를 뒤집어쓰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비난여론에 휩싸여 물러선 것은 오히려 경찰들이었다. 상황을 타개하려 꾸민 경찰서장 폭행 자작극은 시민들의 비웃음만 샀다. 경찰은 경찰 차벽을 설치하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싶어하지만 집회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6일 저녁에는 2만 여명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점거했다.
이명박의 날치기가 잠자던 호랑이를 깨우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명박 4년 동안 쌓아 온 불만과 분노를 이번 계기로 폭발시키고 있다. 저항을 더 확대하여 한미FTA를 폐기하고 1%의 대변자 이명박 정권을 완전히 무덤으로 보내야 한다.
비준이 통과됐지만 강력하게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 96년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날치기했지만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강력한 총파업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신한국당 정부를 무덤으로 보냈다. 볼리비아에서는 IMF의 압력으로 민영화된 상수도를 투쟁으로 재국유화시켰다. 에콰도르에서는 원주민과 노동자들이 거대한 민중 봉기를 벌여 FTA를 추진한 구티에레스를 퇴진시키고 협정도 결렬시켰다.
이러한 사례를 지금 눈앞에서 재현해야 한다. 12월 3일에 ‘한미FTA 폐기’ 민중대회와 집중 촛불 집회가 열린다. 12월 10일에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1%에 맞선 전세계 99%의 국제 공동행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동참하자. 99%의 저항을 확대하여 한미FTA를 무효화하고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자.

	한미FTA 폐기 민중대회 12월 3일(토) 3시 서울역
한미FTA 폐기 촛불집회 12월 3일(토) 4시 광화문광장

‘Ocuupy 서울’ 2차 국제 공동행동의 날 12월 10일(토) 오후 6시 대한문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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